
최근 교육현장에서의 역사교육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 국정화교과서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으

로는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제이다. ‘민주주의 역사교육’이 그 방향의 중심에 있어 보인다.

연구자들의 논점은 아래와 같다. 

· �김육훈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. 그는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반공주의적 대한민국사라는 국가주의 

역사인식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을 살아갈 시민을 제대로 길러내는 역사교육을 제안한다.

· �김한종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역사교육을 제기한다.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

익을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· �황현정은 한국사에서 민주주의 요소나 가치를 내용 선정 원리로 선정할 것을 주장하였다. 

· �방지원은 민주주의 역사교육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역사교육에서 제기되는 쟁점이나 문제의 해결 방안

을 찾아 학습자의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현장교사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이루어졌다.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에서 2016년 8월 22일~9월 2일 실시

한 결과인 [역사교육 연구와 실천과제 제안을 위한 현장 역사 교사의 인식조사 보고서](전국 중등학교 역사 교사 844명

이 참여, 메일과 문자를 수신한 역사교사가 온라인으로 응답)이다.

이 인식조사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방향과 방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거나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 판단되는 일부

의 내용을 소개한다.

➊ �좋은 역사 교과서 :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(60.9%), 다양한 수업활동을 

가능하게 주는 자료가 풍부한 활동형 교과서(23.9%)로 ‘다양한 관점’, ‘다양한 수업’이 가능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

로 인식하고 있다.

➋ �교사 수업방식 : 교사 중심의 설명·강의식 수업(66.0%)로 대다수이지만, 토론식 수업과 글쓰기 수업이 30%에 이르

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도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

➌ �논쟁적 주제에 대한 수업방식 :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찬반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(79.9%)

로 논쟁점에 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.

➍ �정부와 지자체 역할과 과제 : ‘역사 교사 연수 강화’보다는 자율적 연찬 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역사교육 활동이 

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

민주주의 역사교육은 아직은 대안적 역사교육의 틀에 머물러 있다. 현장에 있는 역사교사와 역사학계 교육학계가 이

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향후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이 확립되어

야 할 것이다.

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


